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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9일 출근선전전 이후 중앙상집 미팅을 통해 “비영업부서 상품판매 금지,상품판매전담팀 해체” 투쟁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지재식위원장은 “현재 회사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지만 미봉책에 급급하고 있는 것 같다”며 “노동조합은 근원적인 제도적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측이 노동조합의 의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고 밝혔다. 
이에 “이제부터는 투쟁의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며 “한층 더 높은 투쟁수위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합의가 임박했다는 일부 잘못된 현장 소문에 대해 위원장은 “사장과 비영업직 상품판매 금지 합의서를 쓴다고 해서 상품판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고, 이어 “합의서를 쓰지 않아도 현장에서 강제 상품판매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이번 투쟁의 목적”이라 밝히고 “제도적인 세부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사측이 이를 실천할 때까지 비영업직 상품판매 금지와 상품판매 전담팀 해체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표출했다.


9일 중앙상집과 본사지방본부 상집은 홍보선전물을 통해 “영업본부가 지난해 비영업부서 상품판매 전면중단 문서를 내보내고 불이행시 직무명령불이행으로 징계하겠다고 밝혔는데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합의나 지시문서로는 상품판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히고 “경영계약제, 성과지표 등 세부적인 대안과 실행의지를 보일 때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조합은 8일부터 홈페이지에 고발게시판을 설치하고 조합원들의 고발을 받고 있다. 그 첫번째로 포천지부의 고발을 접수받아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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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본부


  3일차











비영업부서의 상품판매를 금지하라! 상품판매 전담팀을 즉각 해체하라!





  중앙본부


  8일차











철/야/농/성





9일, 중앙상집 미팅


제도적인 세부실행계획과 이를 실천할 때까지 투쟁은 계속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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